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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진 땀방울, 빛나는 결실로! 창녕교육장배 

육상·수영대회서 우수한 성과 거둬

궂은 날씨에도 최선을 다한 학생들의 도전과 열정… 육상 종합 우승 및 

수영 종목 1위 차지

 신창여자중학교(교장 정순영)는 지난 9월 18일 열린 교육장배 육상대회와 9월 19일 

열린 교육장배 수영대회에 참가해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육상 종합 우승과 수영 종

목 1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그동안 학교 체육활동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 기초체력

과 경기력을 향상시키며 대회를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해 육상대회에서 준우승을 차

지한 이후, 올해는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훈련에 매진하며 우승을 향한 의지

를 다졌다.

⬝우천 속에서도 빛난 육상 종합 우승

육상대회에서는 대회 당일 비가 내리는 등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

생들이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에 임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

며 최선을 다한 결과,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 육상 

종합 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해 준우승이라는 아쉬움을 경험했던 학생들은 이번 대회에서 더욱 적극적

이고 자신감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

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기록과 결과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보도자료 ★ 9월 28일 (월) 0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대회에서도 뛰어난 기량으로 종목별 1위

수영대회에서도 학생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접영, 자유형 100m, 자유형 50m 종목에 

출전한 학생들은 각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학생들은 반복되는 훈련과 체력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고 경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대회 당일에도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 있

게 경기에 임했으며, 각자가 출전한 종목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육상과 수영이라는 서로 다른 종목에서 학생들이 연이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

던 것은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도전정신, 그리고 지도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어우러

진 결과였다.

 지도교사 김00는 “학생들이 힘든 연습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고 자신이 이루고자 했

던 목표를 실제 성과로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며 “이번 대회가 

학생들에게 우승한 경험을 넘어, 노력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창여자중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바른 인성을 

기르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목표를 향해 꾸준히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

활동과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 설명]

① 육상대회 종합 우승을 차지한 신창여자중학교 학생들.

② 수영대회에 참가하여 종목별 1위를 이룬 신창여자중학교 학생들.

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행정원 하소안(☎070-4949-1091)


